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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지켜요. 소중한 우리의 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 인 준

내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에 있는 작은 도시 안성이다. 우리 학교 옆으로는 흐

르는 하천이 하나 있었다. 그 곳은 몇 년 전 만 해도 물고기는 눈을 씻고 찾아 

봐도 없었고 더럽고 지저분한 냄새와 쓰레기로 가득 뒤덮혀져 있었다. 하지만 이

제는 ‘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에서’여러 활동을 거치면서 이제는 조금씩 바뀌

어져가고 있다. 

그러던 어느 날  엄마께서는 6학년 이 된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시려는지

“ 인준아, 너 환경봉사단 이라는 것 해보지 않을래?” 

“네? 그게 뭐예요?”

그러자 엄마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다.

“환경봉사단은 수원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 지역의 환경봉사활동을 해나가는

데 너희들의 손길이 필요하지.”

“그럼 , 한 번 해 볼래요.”

엄마 와 말씀을 나눈 뒤 나는 우체국으로 달려가 입단 원서를 써 보냈다. 그런데 

며칠 후 내 이메일을 통해 가입이 승인되었다는 편지가 도착했다. 난 제 5기 입

단식을 마치고 여름방학을 하기 전에 처음으로‘하천탐사 활동’을 하게 되었다. 

 나는 가기 전에는 ‘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? 어떤 일일까?’ 궁금

했다. 드디어 약속시간에 딱 맞춰서 수원천에 도착했다. 생각보다 사람들이 꽤 

많았다. 어른들도 있었지만 나 같은 학생들도 많았다. 몇 분후 인원 점검을 한 

뒤 수원천 북수문에서 하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.

우선 수원천은 자연형 하천이라고 인공적으로 변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. 그래

서 저수로(물길)가 직선이지 않고 구불구불하면 넓이와 깊이 등이 일정하지 않다

고 했다. 수원천의 이런 지형은 여러 수중생물의 보금자리가 되어 하루살이, 유

충, 모기, 플라나리아, 다슬기, 거머리 등의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했다.

또 하천은 여러 기능을 한다고 한다. 식수로도 쓸 수가 있어 우리가 생활 속에서 

나오는 기름기, 세제, 샴푸 등 생활하수의 오염도 많이 차지하므로 가정에서도 

지켜야 할일이 아주 많았다. 하천이 살아야 먹이사슬도 끊어지지 않아 생계계의 

중요 연결고리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이었다.

 그리고 우리는 주요 설명이 끝나자 본격적으로 하천탐사를 시작했다. 바지를 걷

고 나는 처음으로 하천에 발을 내딛었다. 난 하천에서 살고 있는 플라나리아도 



보고 징그러운 거머리와 성충보다 유충이 더 큰 하루살이유충도 보았다. 정말 내

가 생각해 보지 못한 하천의 생태계에 대하여 자세히 관찰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

이 되었다. 

난 호기심으로 플라나리아를 잘라보니 정말 재생되었다. 하천의 돌 위 등을 기어 

다니는 생물인데 몸을 잘랐을 때 머리가 붙어 있는 쪽에서는 꼬리가 재생되며, 

꼬리가 달려 있는 쪽에서는 머리가 재생되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말로만 듣

다가 진짜 해보니까 신기하기까지 했다. 

우리가 이렇게 수중의 생태관찰을 한 뒤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일이 시작되었다.  

오늘 처음 만난 아이들이지만 나를 비롯하여 초등학교 5학년 2명이 나와 같은 조

가 되었다. 3인 1조로 나누어져 집게 하나씩을 주었는데 우리 조 중 한아이가 집

게로 쓰레기를 잡으면 우리들은 봉투 안에 넣는 것 이었다. 

강변의 쓰레기는 산책로 외곽에서 자란 수풀 틈에서 많이 발견되었다. 쓰레기의 

종류와 양은 어마어마했다. 담배꽁초에서부터 떡볶이가 조금 남은 종이컵, 마른

개똥, 맥주 캔, 비닐봉지 등 쓰레기들이 널 그러져 있었다.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

줍는 일이지만 살짝 기분이 언짢았다. 줍는 내내

‘ 이렇게 사람들이 나 몰라라 쓰레기를 버리고 싶을까?’

하는 생각도 들었다. 강변은 점점 깨끗해져갔다.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우리 조는 

지도교사 분들께 가장 열심히 쓰레기를 주은 조라고 칭찬을 들었다. 

얼떨결에 만나서 환경봉사 활동을 했지만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었기 

때문에 호흡을 맞춰 열심히 했던 것 같다.

예상보다 우리의 하천탐사는 빨리 끝냈다. 난 이번 계기로 수중생물들이 살아가

려면 오염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환경에 대한 공부와 봉사는 이제부터 

시작이지만 앞으로 천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봉사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. 


